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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anthopanax sessiliflorus (A. sessiliflorus) has been known as a traditional medicine having anti-stress, antioxida-
tive and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y effect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water extracts from four parts of A. sessiliflorus. Root, stem, leaf and fruit extracts from A. sessiliflorus were pre-
pared with hot water (80oC). The contents of functional substances, eleutheroside B and E, polyphenol, antioxidative
activity, nitrite scavenging ability and anti-cancer activity of the extracts were determined. The contents of eleuth-
eroside E in stem, root and fruit extracts were 542.50 µg/g, 343.35 µg/g and 30.78 µg/g, respectively. A large part
of eleutheroside B was found in fruit (372.01 µg/g) and root (289.33 µg/g) extracts. Root and stem extracts con-
tained 227.21 mg/100g and 131.22 mg/100g of polyphenols, respectively. Antioxidative activities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stem and root extracts were 79.87% and 77.27%, respectively. It appears that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related to polyphenol contents of the extracts. Most extracts showed 76-81.5% of nitrite scavenging ability at
pH 1.2. It reveals that water extract from parts of A. sessiliflorus can inhibit formation of nitrosoamine in food.
Effects of the extracts on the growth of normal and cancer cell lines were investigated. Extracts showed no cyto-
toxicity to normal dendritic cell line (DC2.4). Especially, the root extract promoted the growth of normal cell line.
Root and stem extracts had 20-23% of inhibitory effect against stomach cancer cell line (SNU-719) and liver cancer
cell line (Hep3B). These result indicated that the extracts from A. sessiliflorus can be used as functional food mate-
rials with antioxidative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to eliminate nitrosoamine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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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가피는 주로 강장, 강정, 신경통, 이뇨, 식욕부진, 고혈

압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동양권에서 독

성과 부작용이 없다는 상약으로 분류하여 뿌리와 껍질을

약제로 사용되어왔다(Hahn et al., 1985). 오가피류의 생물

학적 효능으로는 항스트레스 작용 및 항피로작용, 항히스타

민 작용, 항 당뇨 및 해당작용, 항산화작용, 항알러지작용,

항염증작용, 항고지혈,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등이 보고되었

다(Brekhman, 1963; Jung, 1981; Heinemann et al., 1993;

Hirata et al., 1996; Szolomecki et al., 2000; Han, 2002;

Shin & Lee, 2004; Choi et al., 2008; Yoon & Jo, 2010).

이러한 효과는 주로 lignan과 iridoid glycoside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rata et al., 1996). 가시오가

피의 다양한 glycoside들 중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E 등이며, 특히 acanthoside D

로 알려진 오가피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인 eleutheroside

E는 T세포 증가작용, 정력증대와 학습력 향상, 면역세포활

성, 콜레스테롤 수치저하, 전립선 기능 강화, 간기능 개선, 항

암효과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Brekhman & Dardymov,

1969; Hahn et al., 1985). Eleutheroside B는 오가피에서

eleutheroside E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이는 물질로

서 골질환 예방, 항산화 활성, 항암작용, 항피로작용, 항스트

레스 작용 등이 보고된 바 있다(Yook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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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khman & Dardymov(1969)는 러시아산 가시오가피에

들어있는 eleutheroside B, E가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비

특이적 적응력을 갖는 adaptogenic activity에 있어서 인삼

(Panax Ginseng)보다 강하며 자양강장, 신진대사의 활성작

용을 나타내면서도 부작용 등의 독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오가피를 열수 추출하여 음료, 차, 환 등 건

강기능성을 표방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 지고 있으나 대부

분 오가피 줄기와 뿌리만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

근까지 오가피에 관한 연구로는 뿌리와 줄기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생리활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고 오가

피 전부위(뿌리, 줄기, 열매, 잎)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미

진한 실정이다. 또한, 식품산업현장에서는 추출 후 농축 또

는 희석 등의 조작을 거치지 않고 음료류로 제품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가피의 줄기, 뿌리, 잎, 열매 등

전부위를 열수로 추출하고 추출액 자체의 생리활성을 규명

하고자 농축 또는 희석 조작 없이 총 폴리페놀함량, 항산

화효과, 아질산 소거능, 세포독성 및 항암활성에 관해 검증

하여 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오가피(Acanthopanax sessiliflorus) 뿌리, 줄기, 잎 및 열

매는 음지에서 자연건조된 것을 오가식품 영농조합법인

(Cheongw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Eleutheroside B, E

표준품은 Cromadex사(Irvine, USA)에서 구입하였고 용매

등은 HPLC 분석용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 제조

오가피 뿌리, 줄기, 잎 및 열매 각 1 kg을 분쇄기(J-NCM,

Daihan Scientific, Wonju, Korea)로 파쇄하여 각 부위 분체

2 g에 증류수 50 mL를 넣어 80oC에서 3 시간동안 환류 추

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Watman No. 2)한 후 여액을 분리

하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이어서 여액

을 12,000×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Combi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Gangneung, Korea)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각 부위별 열수 추출액을 제조하였다. 대부분 식품산업현장

에서 오가피를 단순 추출하여 음료류로 제품화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추출액 자체의 기능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하여 농축, 건조조작 없이 추출액을 그대로 전자공여능, 아

질산염 소거능 및 암세포 억제활성 검증에 사용하였다.

Eleutheroside B와 E의 정량

오가피 각 부위별 추출액을 pore 크기가 0.45 µm인

syringe filter(SLHV013SL, Millipore LS, Bedford, USA)로

여과하여 HPLC로 eleutheroside B와 E를 Table 1의 조건으

로 분석하였다. Eleutheroside B는 50%(v/v) methanol에 표

준품을 녹여 100-400 µg/mL의 범위에서 검량식 y = 43.612x

− 97.593(R2 = 0.9992), eleutheroside E는 표준품을 증류수에

녹여 0-100 µg/mL의 범위에서 검량식 y = 46.86542x −

12.80267(R2 = 0.99998)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Denis의 방법(AOAC, 1985)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액

10 µL에 증류수 840 µL와 2 N Folin ciocalteus 시약 50 µL

를 가하고 3 분간 반응시킨 후 20%(w/v) Na
2
CO

3
용액 100

µL를 첨가하였다. 이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30oC에서 1 시

간 발색시킨 다음 72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작성한 검량식

y = 0.00456x + 0.0124(R2 = 0.9972)에 의해 정량하였다.

DPPH를 이용한 전자공여능 측정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에 대한 전자공여능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0.4 mM DPPH 용액을 ethanol로 희

석하여 흡광도 값이 0.97-0.99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추출

액 1 mL와 DPPH용액 9 mL를 시험관에 넣고 30 분간 반

응 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517 nm에서 상등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1%(w/v)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

으며, EDA는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비

교하여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은 Kato

et al.(1987)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1 mM NaNO
2 
용액

Table 1. HPLC analysis condition for eleutheroside B and E

Parameter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1200 series

Column ZORBAX Elipse XDB-C18(4.6 × 250 mm, 5 µm)

Detector UV 220 nm (DAD G 1315B)

Injection 20 µL loop(G 1329A auto sampler )

Flow rate 1.0 mL/min

Mobile phase
(Gradient)

Time(min) H
2
O(%)

Acetonitrile
(%)

Flow rate
(mL/min)

0 90 10 1.0

30 50 50 1.0

40 90 10 1.0

Run time 45min

Temperature Amb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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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L에 추출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로 pH 1.2, pH

3.0, pH 6.0으로 보정한 다음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oC 에서 1 시간 반응시키고 각 반응

액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 2 mL와 griess reagent(1%

sulfanilic acid : 1% naphthylamine = 1 : 1) 0.4 mL를 가한 다

음 혼합하여 실온에서 15 분간 방치한 후 520 nm 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reagent 대신 증류수를

가하여 측정하여 시료의 첨가구와 대조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통해 아질산염 소거능을 산출하였다.

세포독성 및 암세포 억제 효과 측정

실험에서 사용한 세포주는 암세포로서 인간 위암세포인

SNU-719, 간암세포인 Hep3B 를 충북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고 시료자체의 세포 독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정상세포로서 인간의 면역 세포인 DC2.4를

사용하였다.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SNU-719는 10%(w/

v) FBS, 1%(w/v) Penicillin/Streptomycin, 2-Mercaptoethanol

250µL가 첨가된 RPMI-1640 medium를, Hep3B와 DC2.4 세

포는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2-Mercaptoethanol

250µL가 첨가된 DMEM medium을 사용하여 CO
2
 incubator

(MCO-20 AIC, Sanyo, Japan)에서 37oC, 5% CO
2 
하에서 48

시간 배양하였다.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과 암세포 억제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XTT assay를 실시하였다(Chung et

al., 2002; Han et al., 2003). 배양된 세포를 1 × 105 cell/well

이 되게 96 well plate에 배지와 세포를 100 µL 분주하고

오가피 부위별 추출액 5 µL씩 첨가하여 37oC, 5% CO
2

incubator 에서 12 시간 배양하였다. 이어서 XTT용액을

50 µL 첨가하여 3 시간 동안 37oC, 5% CO
2
 incubator에서

발색시킨 후 ELISA reader(Spectra MAX 190, Molecular

Devices, Sunnyvale,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450 nm에

서 측정하고 대조군과 흡광도의 차이를 구하여 세포독성과

암세포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

로 표시하였다. 시료간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등분산 검

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한 후 유의차가

인정되면 p < 0.01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Eleutherosides 함량

오가피의 각 부위별로 eleutherosides를 검출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항산화, 항암, 항피로, 항스트레스활성 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Yook et al., 1996) eleutheroside B의 함량은 열매

(372.01µg/g) >뿌리(289.33µg/g) >줄기(125.05µg/g)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잎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가피

의 지표성분이며 acanthoside D로도 불리는 eleutheroside E

함량은 줄기(542.50 µg/g) >뿌리(343.35µg/g) >열매(30.78µg/

g)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잎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다. 오가피 부위 중 잎을 제외한 줄기, 뿌리 및 열매에서 기

능성분인 eleutheroside B와 E가 다량 존재함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열매는 부산물로 버려지거나 천연염색의 원료 또

는 사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eleutheroside B가 다량 함유되

어있다. 최근 Choi et al.(2010)이 오가피 열매를 이용한 발

효주의 제조 및 특성을 보고하였으며 Jung & Lee(2010)는

오가피 열매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항염증 활성 등을 보고

한 바 있어 오가피 열매는 생리활성 식품소재로서 개발 가

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

식품 중 함유되어 있는 많은 생리활성 phytochemical 중

polyphenol류는 널리 알려진 항산화물질이며 국내산 식용식

물에 관한 연구에서 chlorogenic acid 와 caffeic acid 등이

매우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냄이 보고되었다(Lee & Lee,

Table 2. Contents of eleutherosides in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Parts
Eleutherosides (µg/g)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E

Stem 125.02 ± 6.25c 542.50 ± 27.12a

Root 289.33 ± 8.68b 343.35 ± 16.75b

Fruit 372.01 ± 18.60a 30.78 ± 1.54c

Leaf nd* nd

nd* : not detected
a-c :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1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Contents of polyphenol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fl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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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오가피 각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오가피 뿌리(227.21 mg/100 g) 부위에 가장 많은 폴리페놀

이 함유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줄기(131.22 mg/100 g)에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열매와 잎에도 소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전자공여능

DPPH를 활용한 free radical 소거반응을 이용하여 오가

피 각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전자공여능, 즉 항산화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부위별 전자공여능은 줄기(79.87%) >뿌리(77.27%) >잎

(22.96%) >열매(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뿌리와 줄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Fig. 1)로 미루어 볼 때 부위별

폴리페놀 함량과 전자공여능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대조구로 사용한 L-ascorbic acid의

전자공여능이 91.75%이었는데 오가피 줄기와 뿌리의 전자

공여능이 77.27-79.87%로서 대조구와 유사하게 높은 전자공

여능을 보여 항산화 식품소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은 식육제품에 첨가되어 발색제 및 보존료로 이

용되고 있으나, 식품 중에 존재하는 아민류와 반응하여 발암

물질인 nitrosoamine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은 pH가 낮은 조

건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y & Dugan,

1975).

본 실험에서는 아질산나트륨 용액에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을 가하고 아질산 이온의 제거량을 측정하여 아질산

염 소거능(NSA)을 알아보았다. 공복 상태와 음식을 섭취하

였을때의 위, 그리고 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pH 조건을 각각

1.2, 3.0 및 6.0으로 조절하여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

과는 Fig. 3과 같았다. 환경의 pH가 1.2인 강산성 조건에서

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뿌리 81.5%, 잎 80.4%, 열매 79.6%

및 줄기 76% 등으로 부위와 관계없이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pH 3.0에서는 잎 70.8%, 열매 68%, 뿌리 36.9% 및

줄기 28.7%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다. 그러나 pH 6.0에

서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뿌리 3.9%, 줄기 8%로 떨어져 pH

가 높아짐에 따라 아질산염 소거능은 큰 폭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열매 추출액의 경우 pH 6.0에서도

43.1%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유지하였다. Lee et al.(2001)은

홍삼의 수용성 갈변물질 추출물이 pH 1.2에서 38.7%의 아

질산염 소거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Cho et al.(2010)은

오미자 열수 추출액이 pH 1.2, 3.0에서 각각 54%와 42%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

가피 각 부위별 추출액이 pH 1.2에서 76-81.5%로서 홍삼의

수용성 갈변 물질과 오미자 열수 추출액 등에 비해 매우 높

은 아질산염 소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pH가 높

아짐에 따라 아질산염 소거능이 감소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

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Kang et al.(1996)의 선행연구에서 각종 phenol성 화합물을

pH를 달리하여 아질산 염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pH가 높아

짐에 따라 대부분 아질산염 소거능이 상실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아질산염과 식품류의 아민류가 반응하여

nitrosoamine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pH가 요구되므로 주

로 위에서 nitrosoamine이 생성되어 장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가피 열수 추출액은 pH 1.2에서 강한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이므로 위에서 nitrosoamine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열매 추출액의 경우 pH 6.0에서도

아질산염 소거능을 유지하고 있어 장내에서도 nitrosoamine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water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Control was 1%(w/

w) L-ascorbic acid. 

Fig. 3.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water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at various pH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1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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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을 지속적으로 억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은 식육제품에 첨가되는 아

질산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발암물질인 nitrosoamine의

생성을 억제 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세포독성 및 암세포 억제 효과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과 위

암 및 간암에 대한 항종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세

포로서 인간 면역세포인 DC2.4와 인체 유래 위암 세포주

SNU-719 및 간암 세포주 Hep3B에 대한 억제 효과를 XTT

assay법으로 알아본 결과는 Fig. 4와 같았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은 정상세포인 DC2.4의 생육 억제 효과는 관찰

되지 않았고 오히려 뿌리추출액의 경우는 DC2.4의 생육을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위암 세포주인 SNU-719에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을 처리한 결과 뿌리 추출액에서 19%, 열매 추

출액에서 14%의 저해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간암세

포인 Hep3B에 부위별 추출액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뿌리

추출액에서 23%, 줄기 추출액에서 20%의 저해효과를 보여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은 인간 위암세포와 간암세포에

약한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Jeong et al.(2005)은 오

가피 줄기 60 g을 2,000 mL 열수로 추출한 액이 급성 백혈

병 세포주인 L1210의 증식을 23.1% 저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오가피 추출물의 항암활성에

대한 보고는 드문 실정으로 다양한 암세포를 활용하여 각

부위별 추출액을 농축, 건조하여 농도별 처리효과 등 정밀

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식품산업현장에서 오가피를 단순

추출하여 음료류로 제품화하고 있으므로 추출액 자체의 기

능적 특성을 규명 할 필요가 있어 오가피의 각 부위별 열

수 추출액의 항산화활성, 아질산염 소거능 및 암세포 억제

활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은 높

은 항산화활성을 보였고 특히 강산성 조건에서 아질산염 소

거능이 높아 육가공제품의 nitrosoamine의 생성을 효과적으

로 억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암과 간암세

포주에 대해 약한 억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어 약리성분

및 폴리페놀류의 최적 추출조건이 확립된다면 기능성 음료

나 식품첨가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오가피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약재로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오가피 부위별 열수 추출액의 기능적 특징을

규명하기위해 추출부위별 총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활성, 아

질산염 소거능 및 항암활성을 알아보았다. 오가피의 생리활

성 표준물질인 eleutheroside E는 줄기(542.50 µg/g) >뿌리

(343.35 µg/g) >열매(30.78 µg/g)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eleutheroside B는 열매(372.01 µg/g) >뿌리(289.33 µg/g) >줄

기(125.05 µg/g)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총 폴리페놀

은 뿌리(227.21 mg/100 g)와 줄기(131.22 mg/100 g)에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전자공여능은 줄기에서 79.87%, 뿌리에서

77.27%를 보여 총 폴리페놀 함량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산

성 환경에서 nitrosoamine을 생성하는 아질산염에 대한 오가

피의 제거 효과는 추출부위와 관계없이 pH 1.2에서 76-

81.5%로 높게 나타났다. pH가 높아짐에따라 아질산염제거효

과는 대개 소실되었으나 열매 추출액의 경우 pH 6.0에서도

43.1%의 아질산염제거효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가피 부위

별 열수 추출액은 정상세포인 DC2.4의 생육 억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뿌리추출액의 경우는 DC2.4의 생

육을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암 세포주인 SNU-719와 간암세포인

Hep3B에 대해서는 뿌리 추출액과 줄기 추출액에서 20-23%

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오가피 부위별 추출액은 항

산화활성, 식육에서의 nitrosoamine 생성 억제 등 다양한 기

능성을 가진 식품소재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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